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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5. 11. 26.(수) 12:00

(지  면) 2025. 11. 27.(목) 조간

전기장판・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!
- 전기장판, 꺾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간 설정 기능 활용
- 난로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 가까이 두지 않기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며 전기장판·난로 등 전열기 

사용이 증가함에 따라, 사용 시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.

□ 최근 3년(’22~’24)간 전기장판*과 전기난로** 관련 화재는 총 1,411건 

발생했으며,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입었다.

    * 전기장판, 전기담요, 전기방석류 포함       ** 전기히터, 전기스토브 

 ○ 시기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화재가 가장 많이 

발생했다.

               <최근 3년(’22~’24)간 월별 전기장판·난로 화재 현황>         (단위: 건)

 전기장판  전기난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 ○ 원인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.

   -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, 전기장판은 취급 부주의가 대부분(298건, 

87%)을 차지했다. 

   - 전기난로는 종이나 옷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면서 발생한 

화재(200건, 51%)가 가장 많았으며, 취급 부주의(145건, 37%), 화원

방치(31건, 8%)가 그 뒤를 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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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최근 3년(‘22~’24)간 원인별 전기장판·난로 화재 현황>

 전기장판  전기난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□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.

  ○ 전열기는 무엇보다 과열로 인한 화재에 주의한다.

    - 특히, 외출 등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

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.

    - 부득이하게 전열기를 높은 온도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, 시간설정(타이머) 

기능을 활용해 일정 시간마다 사용을 멈춘다.

  ○ 보관 중인 전열기를 꺼내 사용할 때는 플러그와 전선, 열선 등이 늘어

나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먼저 살핀다.

   - 사용 중 전선이나 플러그에 균열, 변색, 과열로 탄 자국 등을 발견하면 

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다.

  ○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, 

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조심한다.

    - 또한, 온도조절기 등 조작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잠자리에 들기 

전에는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.

  ○ 전기난로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정리를 

철저히 한다.

    - 난로는 기울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것이 

안전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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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겨울철은 실내 전열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

시기인 만큼, 전열기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며 안전한 겨울 

보내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 장 지만석 (044-205-4510)

예방안전제도과 담당자 서기관 정인성 (044-205-4505)

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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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전열기 사용 시 유의사항


